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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관 위원장이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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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복지제도를 설명중인 박병규 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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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1월 16일(수) 원주 리더십 아카 데미에서 2시간 동안 2019 상반기 신입 조합원 249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신입 조합원 특강을 실시했다.


중앙상집 간부들은 먼저 노동조합의 12개 지방 본부, 중앙본부 각 실처의 역할 등을 세세히 소개하고 KT노동조합의 역사와 제도, 근로조건 개선 등 지금까지의 활동에 관해 설명했다. 특강은 이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IT연맹에 대해 소개한 뒤 복지제도, ㈜ 다온플랜 상조 서비스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김해관 위원장은 신입 조합원들을 만나 “KT의 일원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노동 조합의 문은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고 근로 생활의 여러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으니 문의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 개의치 말고 노동조합에 연락해 달라”고 강조 했다. 계속해서 “젊음과 청춘은 안주하기엔 너무나 짧고 아까운 시기” 라며 “찬란한 그 시간을 패기와 도전으로, 후회 없이, 질풍 노도처럼 달려보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한 기업 내의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신입 조합원들은 KT의 복지제도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다.��한편 김해관 위원장과 변우영 사업지원실장은 신입사원 특강을 마친 후 ‘노사공동 농구응원’차 부산사직실내체육관으로 이동했다. 이는 노사 공동 소닉붐 농구경기 응원을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KT신입 조합원 249명 외에도 15개 KT그룹사 신입사원 158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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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ttu.or.kr/


제13-158호, 2019년 1월 16일(수)








2019년 상반기 신입 조합원 특강 실시


노동조합 소개…정책부터 현안, 복지제도까지 높은 관심 �













